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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 공자(孔子)의 제자들 

 

○德行, 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 宰我·子貢. 政事, 冉有·季路. 文學, 子游·子

夏.( 『論語』｢ ｣先進 ) 
【 해석 】 덕행(德行)엔 안연(顔淵)·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중궁(仲弓)이고, 언어

(言語)엔 재아(宰我)·자공(子貢)이고, 정사(政事)엔 염유(冉有)·계로(季路)이고, 문학(文

學)엔 자유(子游)·자하(子夏)이다.   

 

○子曰, “吾與回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論語□｢ 爲

｣政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회(回)와 더불어 종일토록 말을 해도 어기

지 않아 어리석은 듯하였으나, 물러간 다음 그 사사로움을 살펴봄에 (내가 말한 것을) 

족히 발휘하니 회(回)는 어리석지 않도다.” 

※子曰, “語之而不惰者, 其回也與!”(『論語』｢ ｣子罕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해주었을 때 게으르지 않는 이는 회(回)일 것이다.” 

 

○子曰, “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論語』｢ ｣雍也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회(回)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仁)에서 어긋

나지 않고, 그 나머지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仁)에 이르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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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謂顔淵曰, “惜乎! 吾見其進也, 未見其止也.”(『論語』｢ ｣子罕 ) 

【해석】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을 두고 말씀하셨다. “애석하다.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추는 것은 보지 못했다.” 

 

○子曰, “回也非助我者也, 於吾言無所不說.”(『論語』｢ ｣先進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회(回)는 나를 돕는 이가 아니다. 내가 하는 말에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말이다.”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

也!”(『論語』｢ ｣雍也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도다 회(回)여! 대그릇 하나의 먹을 것과 표

주박 하나의 마실 것으로 비좁은 골목에서 살 때,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거

늘 회(回)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도다 회(回)여!” 

 

○哀公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

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論語』｢ ｣雍也 ) 

【해석】애공(哀公)이 물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공자(孔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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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셨다. “안회(顔回)라는 사람이 배움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반복하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죽고 지금은 없으니, (그 말고는) 배움을 좋

아하는 이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季康子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顔回者好學,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論

語』｢ ｣先進 ) 
【해석】계강자(季康子)가 물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공자(孔子)께서 대

답하셨다. “안회(顔回)라는 사람이 배움을 좋아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죽고 지금은 없습

니다.” 

 

○ 顔淵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

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旣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論

語』｢ ｣子罕 ) 
【해석】안연(顔淵)이 크게 감탄하며 말하였다. “우러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도다. 바라봄에 앞에 계셨는데, 홀연히 뒤에 계시도다.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유도하셔서, 글(文)로 나를 넓혀주시고 예(禮)로 나를 묶어주셨다. 그만두려 

해도 그럴 수가 없어 나의 재능을 다하도다. 서계시는 곳이 있는 듯하나, 너무 높아 

비록 따라가려고 하지만 말미암을 곳이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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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畵.”( 『 論

語』｢ ｣雍也 ) 
【해석】염구(冉求)가 말했다. “선생님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

족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서 그만두는데, 지금 너

는 (한계를) 긋고 있다.” 

※ ｢ ｣小雅 曰, “高山仰止, 景行行止.” 子曰, “詩之好仁如此. 鄕道而行, 中道而廢, 忘身之

老也, 不知年數之不足也. 俛焉日有孶孶, 斃而后已.”(『禮記』｢ ｣表記 ) 

【해석】『시경』｢소아｣에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길을 간다”는 구절이 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시(詩)가 인(仁)을 좋아함이 이와 같구나. 도(道)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

되, 몸이 늙어가는 줄도 잊고 남은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모른 채, 고개 숙이고 날마다 부지

런히 또 부지런히 가다가 죽은 뒤에나 그만둔다.” 

 

○顔淵死. 子曰, “噫! 天喪予! 天喪予!”(『論語』｢ ｣先進 ) 

【해석】안연(顔淵)이 죽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아, 슬프도다!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顔淵死, 子哭之慟. 從者曰, “子慟矣!” 曰, “有慟乎? 非夫人之爲慟而誰爲?”(『論

語』｢ ｣先進 ) 
【해석】안연(顔淵)이 죽음에 공자(孔子)께서 너무나 슬피 통곡하시자, 따르는 이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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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선생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말씀하셨다. “그랬느냐? 이 사람을 위해 슬퍼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顔淵季路侍. 子曰, “盍各言爾志?” 子路曰, “願車馬衣輕裘, 與朋友共, 敝之而無憾.” 

顔淵曰, “願無伐善, 無施勞.” 子路曰, “願聞子之志.” 子曰,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

者懷之.”(『論語』｢ ｣公冶長 ) 

【해석】안연(顔淵)과 계로(季路)가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각

자 자신의 뜻을 말해보면 어떻겠는가?” 

자로(子路)가 말하였다. “수레와 말과 가벼운 갖옷을 친구와 함께 쓰다가 해지더라도 

유감이 없기를 원합니다.”  

안연(顔淵)이 말하였다. “잘하는 것을 자랑함이 없으며, 공로를 과시함이 없기를 원합

니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늙은이는 편안해 하고, 붕우는 미더워 하고, 젊은이는 품

는 것이다.” 

 

○子謂顔淵曰, “用之則行, 舍之則藏, 唯我與爾有是夫!” 子路曰, “子行三軍, 則誰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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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暴虎馮河, 死而無悔者, 吾不與也. 必也臨事而懼, 好謀而成者也.”(『論語』｢

｣述而 ) 
【해석】공자(孔子)께서 안연(顔淵)을 두고 말씀하셨다. “써준다면 행하고, 버려둔다면 

간직함을 오직 나와 너만이 가지고 있다.” 자로(子路)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삼군(三

軍)을 행하신다면 누구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범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황하를 맨발로 건너다가 죽더라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사람과는 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필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도모함을 좋아하되 성공하는 이와 함

께할 것이다.” 

 

○子曰, “衣敝縕袍, 與衣狐貉者立, 而不恥者, 其由也與?”(『論語』｢ ｣子罕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다 해진 솜옷을 입고 여우나 담비 가죽을 걸친 

사람과 더불어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유(由)일 것이다.”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論語□｢ ｣里仁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도 악의(惡衣)와 악식(惡食)을 

부끄러워한다면 족히 더불어 의논할 만한 사람이 못된다.” 

 

○子路有聞, 未之能行, 唯恐有聞.( 『論語』｢ ｣公冶長 ) 

【해석】자로(子路)는 들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듣게 될까 저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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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由之瑟, 奚爲於丘之門?” 門人不敬子路. 子曰, “由也升堂矣, 未入於室

也.”(『論語』｢ ｣先進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유(由: 자로의 이름)의 거문고를 어찌 나의 문하

에서 타는 것이냐?” 문인들이 자로(子路)에게 불경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由)

는 당(堂)에는 올랐으나 아직 실(室)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노라.” 

 

○子見南子, 子路不說. 夫子矢之曰,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論語』｢ ｣雍也 ) 

【해석】공자(孔子)께서 남자(南子)를 만나신 것을 알고 자로(子路)가 기뻐하지 않자, 

부자(夫子)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하늘이 싫어하시리라, 하늘

이 싫어하시리라.” 

 

○子疾病, 子路請禱. 子曰, “有諸?” 子路對曰, “有之, 誄曰, ‘禱爾于上下神祇.’” 子曰, 

“丘之禱久矣.”(『論語』｢ ｣述而 ) 

【해석】공자(孔子)께서 병이 들자, 자로(子路)가 기도하기를 청하였다.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그렇게 한 예가 있더냐?” 자로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뇌(誄)에 ‘당신을 하

늘과 땅의 신들게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기도는 오래

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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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曰,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

死?”(『論語』｢ ｣先進 ) 

【해석】계로(季路)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아

직 사람도 능히 섬기지 못하거늘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계로가 말했다. “죽음에 

대해 감히 여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

음을 알겠느냐?” 

 

 

 

○子貢曰: “有美玉於斯, 韞匵而藏諸? 求善賈而沽諸?” 子曰: “沽之哉! 沽之哉! 我待

賈者也.” (『論語』「子罕」) 

【해석】자공(子貢)이 말했다. “여기에 아름다운 옥(玉)이 있다면, 이것을 궤 속에 감춰

두고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대

답하셨다.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러나 나는 좋은 값을 기다리는 자이다.”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論語』｢ ｣八佾 ) 

【해석】자공(子貢)이 ‘곡삭(告朔)’에서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을 없앴으면 하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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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야! 너는 그 양(羊)이 아까우냐, 나는 그 예(禮)가 아

깝구나.” 

 

○子貢問, “師與商也孰賢?” 子曰, “師也過, 商也不及.” 曰, “然則師愈與?” 子曰, “過

猶不及.”(『論語』｢ ｣先進 ) 

【해석】자공(子貢)이 물었다. “사(師: 자장(子張)의 이름)와 상(商: 자하(子夏)의 이름) 중에 

누가 더 어집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師)는 지나치고, 상(商)은 못 미친

다.” 자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사(師)가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느니라.” 

 

○子貢問曰, “賜也何如?” 子曰, “女, 器也.” 曰, “何器也?” 曰, “瑚璉也.”(『論語』｢

｣公冶長 ) 
【해석】자공(子貢)이 물었다. “사(賜: 자공(子貢)의 이름)는 어떻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릇이니라.” 자공이 말했다. “어떤 그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

다. “호련(瑚璉: 옥으로 만든 제기)이니라.”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

知二.” 子曰, “弗如也, 吾與女弗如也.”(『論語』｢ ｣公冶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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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자(孔子)께서 자공(子貢)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회(回) 중에 누가 더 나으

냐?” 자공이 대답했다. “제가 어찌 감히 회(回)를 바라겠습니까? 회(回)는 하나를 들으

면 열을 아는데, 저는 하늘을 들으면 둘을 압니다.” 공자게서 말씀하셨다. “(안회보다) 

못하고말고. 나나 너나 (안회만) 못하니라.” 

 

○子貢方人. 子曰, “賜也賢乎哉? 夫我則不暇.”(『論語』｢ ｣憲問 ) 

【해석】자공(子貢)이 사람들을 비교하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사(賜)는 어진

가보다. 나는 그럴 겨를이 없던데.”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

焉, 百物生焉, 天何言哉?”(『論語』｢ ｣陽貨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말이 없고 싶구나.” 자공(子貢)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선생님의 뜻을 계승한단 말입니

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래도 사시(四時)는 운행

하고 백물(百物)은 살지.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